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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에코스틸아스콘 상용화 추진 

▶ 고강도, 저소음, 내구성, 경제성 특징 보유 

▶ 하반기 수도권 지역에 에코스틸아스콘 상용화 계획 

 

<2020-07-21>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업계 NO.1 에스지이(SG, 255220)가 올해 하반기 수도

권 지역에 에코스틸아스콘(EcoSteelAscon)의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SG는 최근 신제품 에코스틸아스콘의 납품 품질보증을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관계부처에 제안

했다. 

 

에코스틸아스콘은 강한 제강 슬래그를 천연 골재 대신 사용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성능을 향

상시킨 친환경 기술로 ▲고강도 ▲저소음 ▲내구성 ▲경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 아스콘 대비 약 1.5배 높은 강도를 지니고 있어 광로 및 대로, 대형 중차량 통행지역에 최적

화 되어있으며, 차량 주행 시 발생되는 소음 저감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인구 밀집 지역 및 아

파트 주택가 활용에 적합하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에코스틸아스콘에 사용되는 슬래그를 도

로포장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77%, 미국 62%, 유럽 46%, 일본 35% 등의 비율로 활

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에스지이가 최초로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에코스틸아스콘은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한다. 일반 아스콘의 평균 수명(2년)보다 약 2배 높

은 4년의 수명을 지니고 있다. SG에서는 이 같은 품질 우수성을 적극 활용한 품질보증제도를 운

영하여 동종 업계 대비 2배 높은 최대 4년까지 에코스틸아스콘의 품질을 보장하고 있다. 

 

일반 아스콘과 에코스틸아스콘의 하자 보증기간을 고려하면 일반 아스콘 대비 약 41.3%의 비용 

절감효과가 있어 경제성에서도 우수한 점이 특징이다. 

 

SG는 지난해 11월 ‘인천 미추홀구 고속종점지하차도’ 구간에 에코스틸아스콘을 1차적으로 시공했

다. 인천 미추홀구 고속종점지하차도의 경우 대형 중차량의 통행이 잦고, 지하 수위가 높아 물이 

자주 차는 구간으로 일반 아스콘 및 개질 아스콘 등으로 포설해도 소성변형과 파손이 심해서 문

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던 구간이다. 

 

이런 구간에 SG는 에코스틸아스콘을 1차 시공한 후 해당 지자체에 그 성능을 인정받아 올해 6월 

반대편 차선까지 2차 시공을 마쳤다. 이 외에도 인천 태성철강 물류단지, 인천 중구 E1 컨테이너 



 

 

터미널 등에 에코스틸아스콘 시공을 완료했으며, 납품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에스지이 관계자는 “국내 아스콘 산업의 기술력은 해외 선진 시장에 비해 많이 낙후됐다”며 “에

코스틸아스콘은 SG가 국내 아스콘 산업의 선도기업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개발한 결과물”이

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지역을 시작으로 성능 검증을 마친 에코스틸아스콘은 현재 독보적인 기술 강화를 위해 

건설 신기술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인천 및 서울 지역을 중점으로 수도권 지역에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